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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 여행처럼, 면세점을 테마파크처럼”
신세계면세점, 초대형 미디어 아트 ‘폴앤바니와 함께하는 쇼핑 테마 파크’ 공개

■명동 신세계스퀘어 전광판서 초대형 미디어 아트 영상 ‘쇼핑 테마 파크’ 상영
■아나몰픽 3D·실사풍 배경·캐릭터 ‘폴앤바니’ 내러티브로 몰입도 강화
■추석·여행 성수기 맞춰 체험존·이벤트 운영, 관광객 필수 코스로 부각

(신세계면세점=2025/09/04)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외벽의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아트 영상 ‘쇼핑 테마 파크(Shopping Theme Park)’을 공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즐거움과 체험이 공존하는 테마파크형 면세점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9~10월 성수기에 맞춰 선보였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명동 상권이 다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부상하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상권 내 대표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다.

특히 ‘Shopping Theme Park’라는 키 카피에는 쇼핑을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닌 여행과 축제처럼 즐겁고 다채로운 체험으로 확장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번 영상은 신세계면세점의 자체 캐릭터 폴앤바니(Paul+bani)가 선물상자 속 세계를 여행하며 패션, 뷰티, K-스타일 등 신세계면세점 공간을 탐험하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 명동점 매장 공간과 연결되며, 고객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쇼핑 여정을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또한 아나몰픽(Anamorphic) 3D 기법을 적용해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을 구현했으며, 영상의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 요소인 리본 시뮬레이션은 물론, 남산·명동 거리·매장 외관을 반영한 실사풍 배경 등을 통해 몰입감과 생동감을 더했다.

차별화 포인트도 눈길을 끈다. 카메라 무빙과 속도감 있는 전환으로 더욱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했으며, 실제 매장 내 작품과 공간을 모티브로 한 장면들이 현실성과 판타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에 전시된 벨기에 작가 카스텐 휠러의 ‘Y 스파이럴’을 재해석한 조명 터널 장면, 11층 스카이파크의 자연적 요소를 뷰티 테마로 확장한 공간 연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실제 매장 위치(8~12층)를 안내해 감성적인 스토리와 실용적인 정보를 자연스럽게 결합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상 공개와 더불어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오는 9월 말 명동점 11층 스카이파크에는 ‘폴앤바니’ 연출존이 설치돼 방문객이 직접 사진 촬영과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추석 연휴와 하반기 여행 성수기에 맞춰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재미와 볼거리, 체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면세점 경험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명동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잡은 만큼, 쇼핑을 여행과 축제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명동 상권의 대표적인 체험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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